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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기술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기술창업에 대한 높은 기대 속에 이를 장려하

기 위한 정책적/양적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질적으로도 수준을 제고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정부의 계획 및 지원 방향이 창업 이후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창업 이전 시점에 포

커스를 맞춘 정책과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제 창업이 이뤄지기 앞 단계에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만족도 분석 및 다중회귀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여,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도입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먼

저, 갭 분석 및 중요도-만족도 간 검증을 수행한 뒤 각각을 사분면에 위치시켜 유형화하였다. 다음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세부 프로그

램이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전반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 프로그램은 만족도에 유의

미한 영향을 주며, 각 세부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향후의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도입은 창업 성공을 촉진하

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주제어: 창업 정책, 창업 교육, 예비창업지원, 중요도-만족도 분석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창업이 국가 경제의 성장 및 고용 문제의 

주요 해결 방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세계 금융 위기 이

후, 경제성장의 둔화와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온 세

계가 창업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인의 아이디어 창업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서 교수·연구

원 등의 고급 기술 인력의 기술창업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다. 정부에서는 창조경제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2013년 벤처·창업 자

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에서는 창조경제 실현의 최우선으로 

벤처창업을 강조하였다. 
또한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를 제시하며, 제

2의 벤처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4년에는 선순환 구조의 단계별 고리를 하나씩 점검하여 

벤처창업에 부담이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 그간의 벤처 

대책 중 가장 실리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실시하였다1). 
2015년 7월에는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확대하여 실

패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하는 등 계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창업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먼저 국

민 정서적으로 여전히 창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2000년대 벤처버블을 경험한 상황에서 창업 실

패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운 시

각이 존재한다. 여기에 정책적으로 창업을 과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창업자를 과다하게 양성하며, 향후 기업

의 생존과 지속적 운영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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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① 융자에서 투자로 자금 조달 방식의 전환, 

② 중간 회수시장 확충 및 재투자 인센티브 강화, ③ 실패기업인의 재기 지원 및 기타 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원 제도를 시행하였다(중소기업청,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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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창업에 도전한 기업가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정상적

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고, 그러한 분위기

가 조성되어야만 창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술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으로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하는 바

이다.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일정 기간 동안 창업 전반적

인 과정에 대해 선행 학습하고, 실제 창업과 유사한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창업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미리 경험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창업자로

서 가져야할 마음가짐과 경영학적 소양, 시장에 대한 눈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하기 위

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이하 ETRI) 에서 운영 중인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수행

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여 ETRI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해 알아본 뒤, 회귀분석

을 사용하여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만족도 항목

들과 전체적인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

해 기술 창업의 질적 성장을 제고할 수 있는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도입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

다.

Ⅱ. 문헌 연구

2.1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정의

일반적으로 창업 지원은 창업 준비 단계 (Pre-Startup)와 창업

의 안정적 성장 단계 (Pre-IPO)로 구분해서 적절한 전략과 자

원의 투입이 요구된다. 창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창업 준비 단

계에서도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에도 불

구하고, 우리나라는 오로지 창업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

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조문연, 2015).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기술창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창업생태계를 조성

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중소기

업청, 2014). 
<표 1>에서처럼 추진 기본 방향 자체에 기술창업 활성화와 

저변 확산을 명문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

의 창업 활성화 대책이 창업 이후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노

력이 집중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따라서 기술창업 관련 

연구가 창업 전(前) 단계에서부터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촉진

할 수 있는 주제로 전이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도모하고자 예비창업자의 교육 효과에 관한 선행 연

구를 살펴보았다.

<표 1> 기술창업 활성화 추진 기본 방향

기  본  방  향

1 일자리·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기술창업” 활성화

2 기술창업의 저변 확산 및 성장 촉진

3 기술창업 덩어리 규제 완화

4 중앙부처·지자체의 창업정책 연계·조정 및 협업 강화

출처: 중소기업청(2014)

일반적으로 창업은 보유 자원과 경험이 모두 부족하므로 금

전적 지원과 컨설팅 등 ‘창업 교육’을 필요로 한다(조문연, 
2015). 또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체

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요구된다(강영욱·하규수, 
2012). 다시 말해,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 교육이 수

행되는 창업 준비기간이 요구되며, 이러한 교육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선행 단계의 활동에 대해 윤지영·이은정(2013)은 

“창업 준비 행동”으로서 창업에 필요한 정보나 자금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김대업·성창수

(2013)는 창업을 위한 기회 확인과 여기에서의 계획 도출, 실

행, 모니터링 및 수정 등 일련의 행동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

하며 이를 ‘예비창업활동’ 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예비창업지원 프로

그램을 “법인을 설립하기 전, 창업자로서 가져야 할 소양을 

습득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화를 경험하는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다.

2.2 창업 교육의 효과

일반적으로 창업 교육, 창업 강의의 시작은 1938년의 일본 

고베 대학의 창업 강의를 시작으로 보고 있다(Mcmullan & 
Long, 1987). 미국의 경우에는 1945년 Harvard 대학에 도입되

어, 기타 대학으로 확대되어 나갔다(이장우·장수덕, 1999). 
해외의 경우, 창업에 관한 교육과 함께 관련 연구도 이른 

시기부터 수행되었다. 창업의 성공은 창업 환경 및 분위기에 

결정되므로 교육 역시 기계적인 학습이 아니라 현장 접근 방

식의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는 연구가 대표적이다(Ronstadt, 
1985).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창업의지 또는 창업 역량은 

선천적이라기보다는 창업 교육을 통해 후천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Vesper & Mcmullan(1987); Timmons(1994); 
Anjan(2005)). 국내에서도 창업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

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창업 교육을 주제로 꾸준하게 연구

가 수행되고 있다(류준호, 2014). 전체적인 맥락에서 각각의 

연구별로 창업의 주체 및 창업 분야는 상이하지만 창업 교육

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배성현·이강일

(2008); 김혜선·박혜진(2009); 박재환 외(2010); 김연정·노병수

(2012); 오재우 외(2015), 심용호 외(2015)). 특히, 창업 교육은 

창업성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창업 목적의 프로그램 

운영이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창업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연구에서 창업 교육의 중요

성을 확인할 수 있다(이승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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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창업자의 

기질이 선천적인 것이 아닌 육성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창업 

교육을 통해 창업에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을 배우고 창업역

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이용희·박수홍, 2014). 위와 같이 창업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내의 창업 교육의 

질적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창업 교

육 콘텐츠가 양적으로는 짧은 시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문 

강사의 부족, 강의 내용의 부실, 교육 기관의 전문성 및 운영 

능력 미달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창업 교

육에 있어서 실무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공감하

고 있으며, 현재 실무적인 교육의 부재 및 부실을 지적하였다

(한길석, 2007; 김혜선·박배진, 2009; 목영두·최명길, 2012; 정

두식, 2012; 양영석 외, 2012; 정지호, 2014). 즉, 창업 교육이 

예비창업자에게 단순한 창업 관련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창업 교육을 성공적인 창업 및 창

업 역량 강화의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창업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단순 정보 전

달과 사례 중심의 교육이 아닌 실전 알고리즘 중심의 실습형 

체화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트렌드도 확인할 수 있다(최종

인·황보윤, 2012). 즉, 실전형태의 창업 교육을 통해 창업 역량

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술창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실전형태의 창업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ETRI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Ⅲ.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예비창업지원 프로

그램

3.1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도입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은 ETRI의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성과확산의 한 갈래로서 기술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되

었다. ETRI는 ICT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많은 창업자를 배출

하며 기업가와 벤처의 요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그 이

면에는 벤처붐과 버블사이에 부침을 많이 겪은 동문 연구원

의 영향으로 창업에 대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

었다. 여기에 더하여 전 세계적인 경제 악화, 창업에 대한 국

가 내 부정적 인식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연구원 창업 지

원에 대해 프로그램 도입 자체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가 많았

다. 실제로 2007년 연구소기업 제도가 생겼음에도 기술창업에 

대한 연구원의 분위기는 냉랭했고, 이를 증명하듯 창업 건수

도 한/두 건에 불과했다. 2011년, ETRI에서는 기술사업화의 

한 갈래로서 연구원의 도전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창업

에 따르는 불안과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

해서 본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창업 

(법인 설립)을 시행하기 이전에 창업 준비 기간을 가지고 창

업 교육 (Education)이자 보육 (Ante(Pre)-Incubation)을 통해 성

공 벤처를 설립 지원하는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

였다. 정부출연 (연) 최초로 만들어진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은 맞춤형 패키지 (기술, 자금, 공간), 전략적 네트워킹 (기술

사업화 자문 및 외부 컨설팅), 상황별 Exit 시스템 이라는 세 

축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2016년 올해까지, 약 5년이

라는 시간을 걸쳐 세부프로그램의 다양화, 선발 방식의 확대, 
시장 집중형 교육/멘토링 등 변모를 거듭하며 진화하고 있다.

3.2 단계별 특성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은 <발굴-지원-육성-확산>의 4단계로 구

성된다. 실질적인 예비창업지원은 ‘지원’ 단계에서 종료되지만, 
법인 설립 이후에도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 초기 기업이 시장에 

정착하도록 돕고 있다. 그리고 성공 기업을 육성하여 기업가정

신을 대내외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표이다.

3.2.1 발굴

‘발굴’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연구원 

내부와 외부에서 선발한다. 연구원 내부에서는 대개 본인의 

기술에 대한 경쟁 우위와 시장 침투에 대한 시기를 고려하여 

예비창업 프로그램에 지원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지원한 연

구원을 대상으로 심의 프로세스를 거쳐 선발한다. 선발 시, 
기술력보다는 제안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시장성에 초점을 두

어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에서 선발된 연구원은 기존의 연구

부서에서 사업화본부로 적을 옮기고, 예비창업자로서 본인의 

창업아이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된다. ETRI 직

원 이외의 선발은 예비창업 공모전(도전! 창업수레바퀴, 아바

타 창업)을 통해 이뤄진다. 예비창업 공모전에서 외부 예비창

업자는 ETRI의 기술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는

데, 이에 대해 시장성과 기술 활용 가능성 등을 위주로 서류/
발표 평가를 받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쳐 선발된 외부 전문가

는 ETRI 초빙연구원으로서 예비창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을 얻게 되며, 이렇게 선발된 예비창업자들은 모두 예비창업

보육공간에서 연구원 예비창업자로서 ETRI의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3.2.2 지원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실제 수행되는 단계로서 적어도 6
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 단계에서는 시장조사/멘
토링·컨설팅·교육/시설·장비/보육 공간/자금 등을 지원 받는다. 
예비창업자는 먼저 시장조사 및 분석프로그램을 지원 받게 

된다. 미국 NSF의 I-Corps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수립한 

‘고객나침반’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뷰 및 분석 툴을 제공한

다. 목표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여, 현재의 비즈니

스 모델이 과연 적정한지, 유효 시장과 고객을 먼저 파악한

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 시장에서의 수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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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립된 비즈니스 모델을 피벗 한다. 이 기간 멘토링/컨설

팅/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대부분의 예비창업자가 엔지

니어로서 기업 경영 및 시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멘토 및 컨설턴트를 매칭 하여, 시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고 사업계획서

를 완성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또한 내/외부 전문가를 초청

하여 창업 및 경영과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간접적인 경

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예비창업지원의 주요 구성 프로

그램이자 세부 프로그램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현재

의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실행’과 ‘지원’이라는 두 가지 

성격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 때, 실행프로그램은 예비창업

자가 주체적으로 사고/행위하며,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 지원프로그램은 예비창업 수행에 필수적이지만, 
예비창업자 스스로 통제하기 보다는 지원조직으로부터 지원

되는 자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표 2>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구분 내용

실행
프로
그램

시장조사 지원 시장/고객 인터뷰를 통한 BM 확인

멘토링 전담 멘토 및 컨설턴트를 통한 방향 수립

지원
프로
그램

시설/장비 테스트 및 시작품 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보육 공간 독립적 사무/연구 공간

자금 기본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기본 자금

본 연구에서는 <표 2>에 제시된 5개의 프로그램을 예비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세부 프로그램이자 중요도-만족도

의 요인으로서 중요도-만족도 분석 및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

한 회귀분석에 활용하였다.

3.2.3 육성 및 확산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며 ‘육성’ 단계로 

넘어가는 데, 이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법인 설립이다. 예비

창업자로서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심의가 구성되는데, 
이 때 승인을 받은 예비창업자는 2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하

도록 규정화하였다. 그리고 사업화 대상 기술을 이전받는데, 
이는 창업 승인 후 6개월로 규정되어 있다. 법인 설립 후, 
ETRI의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창업기업으로서, 경영/세무/
노무/재무/회계 등에 특화된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지원단 및 

에트리홀딩스㈜(ETRI 연구결과물의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ETRI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지

원을 받게 된다. 예비창업지원 과정은 종료되어도, 시장에 안

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지원이 계속된다.
‘확산’ 단계에서 (예비)창업자는 이상의 예비창업지원과 창

업지원 간의 결과물을 토대로 피칭을 수행한다. 다양한 포럼

에 초청되어 본인의 경험과 사업 모델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을 통해 단순 홍보뿐만 아니라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돕

고 있다. ETRI에서는 연구원 및 외부에도 기업가정신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예비창업 지원 프로그램 수행 기업의 스토리를 

종합하여 한 권의 책을 발간하는 등 기업가 정신 및 도전 문

화 확산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3.3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수행 결과

2011년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처음 수행한 후, 2012년 1월 

첫 법인이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총 39개의 법인이 설립되었

다. 그리고 2016년 4월 현재 2개의 기업을 제외한 37개의 기업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최대 업력 5년의 초기 기업 수준이

지만 고용/매출 면에서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기업 당 평균 매출은 약 3억 원이며, 평균 4.8명을 고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기업의 성공/실패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단계이

다. 다만, 일반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1년차(84%), 3년차(55%), 
5년차(39%)인 것(통계청, 2013)과 비교하여 ETRI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수행 기업의 생존율은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표 3> 수행 결과

구분 ‘11 ‘12 ‘13 ‘14 ‘15 ‘16 합계

예비창업수행 4 3 5 14 12 - 38

법인 설립 - 5 3 5 18 8 39

처분/폐업
1

(‘13
설립)

1
(‘12 
설립)

2

Ⅳ. 연구 설계

4.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예비창업지원 프로그

램을 이수한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중요

도-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조사에 앞서 설문 문항의 

구성이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프로그램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

터뷰 내용을 토대로 예비창업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각각의 

세부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표 4>와 같

이 중요도와 만족도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표 4> 설문 구성 내용

프로그램 주요 내용 (각 내용별 중요도 및 만족도 7점 척도)

시장조사

시장조사 오리엔테이션
시장조사 수행 시간
시장조사 결과 분석
시장조사 결과 연계

멘토링

멘토링 오리엔테이션
멘토링 수행 시간
멘토링 신뢰성
멘토링 친절성
멘토링 활용도
멘토링 결과연계

시설/장비
이용 편의성
신뢰성
준비성

보육공간
접근성
편의성
활용가능성

자금
충분성
이용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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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하였으며 연구 모

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먼저 갭 (GAP) 분석을 통해 예비창업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 

예비창업자가 인식하는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를 파악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해 예

비창업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만족도의 정도를 사분면

에 위치시켜 각각을 유지, 집중, 저순위, 과잉 영역으로 맵핑

하여 위치 차이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

해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세부프로

그램이 미치는 영향 정도 및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4.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주된 연구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요도-만
족도 분석 (ISA: Important-Satisfaction Analysis, 이하 ISA)은 

중요도-성과 분석 (IPA: Important-Performance Analysis, 이하 

IPA)에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IPA가 경영학적 분석 

방법론에서 시작하여 활용 영역이 확장되는 가운데, ISA가 연

구방법론으로 출현한 것이다.
IPA는 자동차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며 관리항목을 측정하는 

기법으로 Martilla & James(1977)가 제안하였다. 이들은 관리항

목의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시 단일항목만을 사용하는 

기존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성과와 중요도를 기준으로 

하여, 성과는 낮더라도 중요도가 높을 경우를 고려하여 관리

항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의사결정에 있어서 

단일 기준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였다. 이 분석은 제품/서비스/
자원 배분/판단 등을 확실하게 진단하는 기법으로 빠르고 쉽

게 결과를 보여줄 수 있기에 많이 사용된다(김문수·김계섭, 
2002). 즉 중요도와 성과를 기준으로 4사분면을 나누어 가시

적이고 직관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준다. <그림 2>와 같이 각 사분면은 각각의 의미를 가지

고 있다. 그리고 사분면마다 고유한 분석을 바탕으로 4가지의 

다면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세로축은 중요도를 가로축은 

성과(만족도)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각각의 사분면별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1사분면은 ‘유지 (Keep up the Good Work)’라
는 키워드로 압축된다.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높은 영역으로

서 이곳에 속한 항목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

아가야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2사분면은 ‘집중 

(Concentrate Here)’이다. 중요도는 높으나 성과가 낮다. 중요도

에 비해 실행력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여

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다른 어떠한 영역보다 이 영역에 속한 

항목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셋째, 3사분면은 

‘저순위 (Low Priority)’로서 중요도와 성과 모두 낮은 영역이

다. 그렇기에 지나치게 집중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이 부

분의 항목에 대해 지나친 자원의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 넷

째, 4사분면은 ‘과잉 (Possible overkill)’ 영역이다. 중요도에 비

해 과잉 자원이 투입되는 영역으로, 자원의 투입을 중요도가 

높은 항목으로 전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2> IPA(ISA) 분석 틀

각 영역마다 어떠한 항목이 배치되는 지에 대한 기준, 즉 

중심점의 결정방법 역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중심점의 결

정에 중앙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값의 최대/최소의 중앙값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어왔다. 하지만 연구방법론의 개발

자인 Martilla & James(1977)의 제안에 따라 일반적으로 전체 

항목의 평균값을 도출하여 중심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평균값을 중심축으로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개 IPA 기법은 중요도와 성과(실행도)를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미 많은 연구에서 성과보다는 실행도, 
만족도를 특별한 언급 없이 혼재하여 사용했다. Tonge & 
Moore(2007)는 실행도는 관리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고 결과중

심적인 측정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경험의 질을 측정하는 만

족도가 서비스품질에 더욱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발

전시켜 중요도와 만족도를 측정지표로 사용하는 ISA 기법을 

제안하였다(한사람, 2012). 본 연구에서도 중요도와 만족도를 

측정지표로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ISA는 개별 항목의 준거 기준으로 전략수립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활용된다. 그러나 각각의 개별 특성

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

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영역 내에 있는 개별

특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는 

전략 수립에 있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를 제안

하지 못하는 공허한 전략으로 전락하고 만다. 따라서 ISA만으

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ISA 이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력의 차이 및 유의미 여부를 판

단한다(Matzler et al.(2003); 한사람(2012); 민윤경(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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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제안에 따라 전체 예비창업지원 프로

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프로그램의 만족도 항목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의미를 

분석하였다. 앞서 밝힌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단계 중 예

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는 “지원” 단계의 개별 세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중요도와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Ⅴ. 연구 결과

5.1 갭(Gap) 분석

먼저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5개의 세부 프로그

램에 대해 전반적인 갭 분석을 수행하였다. 5개 세부 프로그

램의 중요도와 성과인식은 <그림 3>과 같다. 5개 세부 프로

그램에 대해 예비창업자들의 중요도 인식 평균은 4.91, 만족

도 인식 평균은 5.38로 중요성을 느끼는 만큼 만족도가 미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갭 분석 결과

만족도와 중요도 간의 차이가 양(+)일 경우는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하고, 음(-)일 경우에는 평가가 부정적임

을 나타낸다(민윤경, 2016). 시장조사 지원, 멘토링 지원, 자금 

지원의 경우 만족도가 중요도를 상회하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시설/장비 지원과 보육공간 지원에서는 

만족도가 중요도를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데이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요도와 만족도 간 차이의 

대응표본 t-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는 예비창업 

세부 프로그램 5개에 대해 예비창업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만

족도 (Satisfaction)와 중요도 Importance)의 차이 (S-I)와 이에 

대한 t-검증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세 항목 (시장조

사, 멘토링, 자금)은 높은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만족도가 중요

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두 항목 (시설/장비, 보육 

공간)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시장조사 프로그램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자금지원 항목이 만족도-중요도 차이도 가장 큰 것

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중요도-만족도 간 차이 및 대응표본 t-검증 결과

항목

중요도 만족도 차이값
차이
순위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S-I)

A
시장 
조사

5.03 .765 6.07 .828 1.03 2 -5.663*

B 멘토링 4.87 .730 5.87 .819 1.00 3 -5.385*

C
시설 
/장비

4.83 .747 4.33 .547 -0.50 4 3.340*

D
보육 
공간

5.00 .871 4.50 .509 -0.50 4 2.812*

E 자금 4.83 .791 6.13 .776 1.30 1 -5.896*

(*p<.05)

5.2 중요도-만족도 분석(ISA)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5가지 요인 각각에 대해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한 자료를 기반으로 중요도-만족도 분

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각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다시 평균하여 기준 축으로 삼았다. 
기준을 중심으로 4분면에 유지, 집중, 저순위, 과잉 영역을 구

분하였고, 각각의 개별 프로그램이 어느 사분면에 속하는지 

확인하였다.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

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ISA 분석 결과

1사분면에 위치하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아 경쟁력을 가지

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지해야 할 세부프로그램으로는 “시장

조사” 지원 프로그램 단 한 개의 항목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시장 집

중의 중요성에 대해 예비창업자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시장에 대한 조사와 분석 지원 프로그램은 실제 예비창업자

가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사분면에 위치하는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아,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는 항목도 역시 “보육 공간”, 한

개의 항목이 나타났다. 예비창업자로 선정된 이후, 그간의 연

구실을 떠나 별도로 준비된 보육공간에서 예비창업 프로그램

을 수행하게 된다. 독립성, 접근성, 편의성 등이 뛰어난 보육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마련

되는 보육 공간의 미흡한 점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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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낮아 추가적인 자원 배분을 지양해야 

하는 3사분면에는 “시설/장비”가 자리하고 있다. 보육공간과

는 별도로 연구 및 테스트에 요구되는 시설/장비의 경우 필수

적으로 요구된다.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테스트를 

위한 시설/장비의 경우 연구원의 보유 Pool로 해결될 수 있으

며, 시제품화를 위한 시설/장비의 경우 용역 등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아 자원을 다른 영역으로 이전할 

전략을 취해야 하는 4사분면 항목으로는 “멘토링”과 “자금 지

원”의 2개가 나타났다. 먼저 멘토링 프로그램은, 예비창업지

원 프로그램의 연간 계획 시 시장조사와 함께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축으로 구성한다. 이

는 멘토링 내에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연구원 예비

창업자를 기업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시장의 중요

성에 대해 더욱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멘토와 컨설

턴트가 예비창업기간 내내 함께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비

창업자는 중요도에 대해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볼 때, 실제 멘토링

을 통하여 예비창업자들이 얻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금의 

양은 물론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의 양은 많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 연구원에서 가이드하는 비목별 자금 활용 정도가 오히

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비창업자는 연구원의 

자금 사용 규정에 준수하여 자금을 활용하며, 활용 목적 및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평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5.3 다중회귀분석

각각의 세부프로그램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

이,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제곱은 

.741로 나타났다. 즉 약 74.1%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이 변수가 많을 때, 변수가 많아지면 무조건 높아지

는 R제곱의 단점을 보완하는 수정된 R제곱값은 .687로 이 역

시 R제곱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본 연구의 모형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를 

판단하는 Durbin-Watson 값 역시 1.757로 잔차의 독립성이 충

족되어 문제가 없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 모형요약

모형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 값의 
표준오차

Durbin 
-Watson

1 .861 .741 .687 .1625 1.757

<표 7>에서처럼 분산분석을 통한 F값의 유의확률 확인 결과 

p값이 0.05보다 작아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표 7>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모형
잔차
전체

1.814
.634
2.448

5
24
29

.363
0.26

13.744 .000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다중공선성을 확인할 수 있는 VIF
의 값도 10미만이며, 모두 1점대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변수의 유의성을 확인

하기 위한 유의확률 확인 결과, 유의확률 0.05를 기준으로 ‘자
금’ 항목만이 유의확률에 벗어났다. 이에 따라 자금지원 프로

그램을 제외하고는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한다.

<표 8> 계수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p)

VIF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1.499 .509 2.947 .007

시장 
조사

.208 .039 .592 5.369 .000 1.127

멘토링 .151 .039 .424 3.869 .001 1.116

시설 
/장비

.245 .060 .461 4.093 .000 1.174

보육 
공간

.132 .063 .237 2.133 .043 1.141

자금 -.031 .040 -.084 -.785 .440 1.053

각 세부프로그램이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베타값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시장

조사(.592), 시설/장비(.461), 멘토링(.424), 보육공간(.237)의 순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의 4가지 세부프로그램은 예비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위에 제시된 순서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항을 미치는 것은 시장조사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지원이 있어야함을 확인할 수 있다.

5.4 대응 방안 수립

본 연구 결과,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중요도와 만족도 면

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창업 이전 예비창업 과정에 

대한 중요도는 4.91로 분석되었고, 만족도는 이보다 높은 5.38
로 분석되었다. 이는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예비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유효하다는 근거로 작용한다. 이는 창업교

육은 효과적이며, 실전형태의 창업 교육이 중요하다는 기존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실전 창업 교육의 한 형태로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및 다중회귀

분석을 토대로 각각의 세부 프로그램별로 아래와 같이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다.



길운규·심용호·김서균

52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1 No.5

첫째, 시장조사 지원 프로그램은 ISA 사분면 상 유지의 영

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중회귀 결과 예비창업 프로그램 만

족도에도 가장 높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

요도와 만족도를 모두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성공

적인 창업을 위해 목표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다양한 

경험/지식의 중요성이 큰 만큼 시장 조사 및 분석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사업 전략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예비창업초기에 집중되어 있는 시

장조사 지원 프로그램(고객나침반)의 기간을 확대하고, 보강

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면 만

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멘토링 프로그램은 과잉 영역에 분류되어 있으며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멘토

링 프로그램은 예비창업자에게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예비창업초기에는 멘토의 지원을 간섭이라 

생각하거나, 멘토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주변의 소리

에 둔감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예비창업과정이 심화되어 갈

수록 멘토를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실제 모든 의사

결정은 예비창업자 본인이 담당하지만, 자료 수집, 노하우 전

수 등 의사 결정을 위한 보조자로서 멘토가 지원한다. 그러므

로 초기부터 멘토와 협업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

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창업 또는 기업 

경영을 경험한 전문 멘토단이 구성되어 있는 외부 전문 기관

과의 협업을 통한 전략은 예비창업 초기 멘토링의 위상을 제

고하고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시설/장비 지원 프로그램은 저순위 영역에 있으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

라 자원 투입을 유지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전략이 요

구된다. 현재 시설/장비 지원의 경우 예비창업자의 수요 발생 

시, 연구원의 보유 자원 또는 용역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따

라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시제품 제작, 실험 테스트 등 시설/
장비 지원 요구 시 최소의 자원이 투입되도록 유도한다면, 다

른 프로그램에 자원을 더욱 집중하여 예비창업 만족도를 더

욱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보육공간은 ISA 결과, 집중의 영역에 위치하며, 만족도

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만족도 제고 

전략이 요구된다. 현재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각

각의 예비창업자에게 일정한 크기의 독립된 보육 공간을 제공

하고 있다. 또한 각 시설마다 연구/사무실의 역할에 충실하도

록 다양한 사무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예비창업자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애로조사를 수행하여 보

육 공간의 개선 작업을 수행한다면 공간 활용에 있어서 예비

창업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기술창업에 있어서 자금의 중요성은 모두가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자금은 과잉영역에 위치하

고 있으며 만족도에 주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속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프로그램은 예비창업자에게 지원되는 자금의 크

기가 이미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는 지원되는 자

금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선발이 된 

이상 일정의 자금이 예비창업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창업

을 준비하는 자로써 자금의 중요성에 대해 미리부터 느끼고,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자금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비창업 수행 간 지원 금액이 고정되어 있다

는 측면에 착안하여, 아이템에 따라 또는 예비창업 선발 점수

에 따라 자금을 차등지원을 한다면, 예비창업 수행에 있어서

도 자금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각 프로그램 별 대응 방안

프로그램명
ISA
결과

다중
회귀
분석
결과

대응 방안

시장조사 유지 .592

유지 + 영향력 大
시장조사 프로그램 유지 및 강화
영향력이 높은 만큼 자원 집중
조사 결과 연계 시장 침투 전략 수립

멘토링 과잉 .424

과잉 + 영향력 中
중요성 인식 제고 전략 필요
자원 투입 확대
전문 멘토단 연계 통해 위상 강화

시설/ 
장비

저순위 .461

저순위 + 영향력 中
중요도/만족도 유지 필요
자원 투입 유지
연구원 보유 자원/외주 용역 해결

보육 
공간

집중 .237

집중 + 영향력 小
만족도 제고 전략 필요
예비창업자 수요/애로 조사 실시
ex. 보육 공간 확충 및 개선

자금 과잉 x
과잉 + 영향력 無
자금 지원 중요성 인식 부족
ex. 자금 차등 지원 계획 수립

Ⅵ. 결론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이 쉬워지고 있는 추세다. 대중을 

활용한 크라우드 소싱/펀딩 형태의 아이디어 발굴/검증 및 후

속 투자가 스타트업의 초기 실패 확률을 줄이며, 쉬운 스타트

업 환경을 만들고 있다. 또한 SNS를 통해 세계시장을 대상으

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가능해진 것 또한 스타트업이 점점 

쉬워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현재 미국의 창업

비용은 2000년도 벤처붐 시기와 비교하여 0.1% 수준에 불과

하다(창조경제연구회, 2015)2). 이렇듯 창업환경 및 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차

원에서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통해 창업 문화의 확산과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확대되는 지원에도 불구

하고 국내 벤처기업의 3년 생존율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생존한 스타트업의 성장성도 부진한 것으로 분석

2)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비용은 2000년 500만 달러였지만 지금은 0.1%인 5,000달러로 급감했다(창조경제연구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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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6).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을 활

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주는 컨설팅’
과 같은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방안이 필요하다(현대경

제연구원, 2015). 즉, 부족한 경험과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교육 및 지

원을 위해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ETRI의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

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예비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만족도 인식에 대한 갭 분석, ISA 
분석,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갭 분석을 통해, 중

요도-만족도 간 검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중요도와 만족

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ISA 분

석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각각을 사분면

에 위치시켜 유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이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전반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향후의 프로

그램 강화를 위한 대응 방법도 제안하였다.
Ronstadt(1985)는 창업의 성공은 창업 환경 및 분위기에 결정

되므로 교육 역시 기계적 학습보다는 현장 접근 방식의 교육

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 또한 

실제 예비창업자의 현장 경험이 수반된다. 다시 말해, 예비창

업자의 실제적인 시장 조사 및 비즈니스 모델 강화를 위한 

전문가 집단의 지원 등 다양한 행위가 발생한다. 따라서 예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폭 넓게 수행한다면, 안정적이고 성공적

인 창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의 문제 정의를 토대로 하여, 향후 예비창업지

원 프로그램의 수행자/지원조직,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하고, 만
족도와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한다면, 더 깊은 수준에서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창업성과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예비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예

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연구한다면 보다 정

확한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샘플 수를 확대하여, 편향성을 줄인다면 

연구 결과의 가치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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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attended about startup, there are many policy and program for activating of startup. Government’s policy and program 
was scale up and arrangements for high quality. Nevertheless, policies and programs are concentrated on ante-startup stage. And experts 
have questioned that effect. 

So, there are needed a program focusing pre-startup and incubation stage.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 a kind of educative program 
named Pre-Startup Support Program. Through the program, pre-startup teams or entrepreneurs will inspect items, business skills and 
surroundings of market and competitors. And they have a time for complementation of deficiency. This study selects ETRI 
spin-off(research based spin-off born ETRI) by means of an object of study. ETRI’s programs are started in 2011 with intent to incubate 
the entrepreneur through market research, mentoring, space of incubation and funds.

This study analyze using the ISA(Important-Satisfaction Analyze) and the regression. We classify the pre-startup support program using 
the ISA. And then, we analyze the influence of satisfaction using the regression. On the basis of results, we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pre-startup support program and propose plans for reinforcement. In conclusion, adopting a pre-startup support program is expected to 
success of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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